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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보기도제목 

• 매년 기근에 시달리는 건조기후인 남부 지방이 최악의 가뭄으로 100 만명 이상 기아 

상태에 놓여있습니다. 남부 지방에 일회성 도움이 아닌, 자립하여 살 수 있는 기반이 

마련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

• 빈민가의 호산나 학교들이 코로나로 인해 휴교와 개교를 반복하고 있는데, 좁은 

집에서 절망에 빠지지 않고 말씀과 찬양의 힘으로 이겨내도록 성령님께서 각 가정을 

지켜주시길 

• 전희승 선교사님께서 수술한지 여러달이 지나도 간헐적 통증이 심해 아직 추적 

관찰이 필요합니다.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하여 그 능력으로 손을 내밀어 병을 

낫게하고 기도하며 위로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해주세요 

• 마다의 정치, 경제, 종교, 문화 지도자들을 깨우사 국민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으로 

기도하여 마다를 살리고 변화시키기를 

• 우리가 어느 공간, 시간에 거하든 신앙을 잘키겨 끝까지 달려가게 하옵소서 

• 두 자녀가 믿음의 가정을 이루도록 예비하신 배우자를 위해 인내하고 기다리는 

신앙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

선교 보고 및 인사말  

코로나로 일상이 무너지고 몸과 마음이 황폐해진 곳곳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

하나되어 영혼을 살리는 큰 군대를 이루는 통로가 되어 귀한 헌금을 공급해 주시니 큰 

힘을 얻습니다. 마침 마다가스카르에 선교비를 보냈어야 했었는데 귀한 사역비로 

사용되었습니다. 식량과, 의류, 과자를 공급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빈민학교 4 곳에 

의류와 쌀, 비스켓, 학비와 생활비 등을 지급하였습니다.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이 눈에 

선하고 아이들과 부모들의 모습이 가슴에 남아있는데, 마다를 떠나있음에 대한 부담이 

있는 이 시간에 보내주신 물질은 부담을 내려놓게하는 큰 위로였습니다.  

한빛교회가 새로운 복음 사역을 이끌어나갈 원동력을 지닌 교회로 더 깊은 축복의 

통로가 되어 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. 또한 목사님과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고 

행복하게 생활하시길 기도하며 응원합니다.  

 
 

 

 

 


